
채 용 정 보 (대학 및 학과용)

수신 : 각 단과대학장 (학부장 및 주임교수)

발신 : 취창업지원처장 (취창업진로2팀장)

내용 : 기업체 채용정보 자료 안내

● 본 내용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이므로 교학행정팀  

및 학과 사무실 게시판에 반드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별 채용정보의 세부내용은 우리 대학 영웅스토리(http://youngwoong.dankook.ac.kr)>취창업>

채용정보>일반채용 또는 취창업진로2팀(학생회관 403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자 : 2022. 06. 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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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시사 상식

▶ 해커톤(Hackathon)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이 모여 단기간 내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수정을 거듭해 활용 가능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대회

대회기간은 하루부터 일주일까지 다양하다. 해커톤은 지난 1999년 개발자 10명이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인 ‘OpenBSD’ 암호화 개발을 위해 모여 행사를 진행한 것이 

시초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구글코리아가 처음으로 해커톤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도 해커톤 

대회를 열고 청년 정책, 인공지능(AI), ESG(환경, 사회적, 지배구조)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한다.

▶ 미포머족

‘나(Me)’와 ‘알리다(informer)’가 합쳐진 단어로 개인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나를 

알리는 데 적극적인 사람들

미포머족은 정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보는 사람과 관계없이 자신의 신변잡기의 

정보를 쏟아내는 게 특징이다. 미국 러트거스대 연구진이 트위터 유저 35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80% 가량이 ‘미포머’에 해당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나

르시시즘(자기애)적 욕구를 채우는 데 활용하는 누리군이 많다는 얘기로 연구진은 

미포머의 트위터 친구, 회원 수가 인포머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류의 폭이 좁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들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기업

들도 미포머족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브랜드 친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를 확

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해커스잡 시사상식


